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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어르신 등 디지털 격차 해소위해 맞춤형 교육 나서
- 키오스크 주문, 스마트폰 활용, 대중교통 온라인 예약 등 교육 -

- 도서관, 복지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 확보, 도서·산간지역에 에듀버스 운영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

을 비롯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‘2023년 디지털 

역량강화 교육 사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 가량의 사업비

를 확보해, 시민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

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무료로 

제공할 예정이다.

지난해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약 2만 8천 4백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

받았으며, 이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 디지털 역량

강화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, 도서관, 복지관 등 디지털배움터에서의 

집합교육, 도서 지역 등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시민에게 

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이나 교육 대상 등의 특성을 반영

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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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시민 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, 도서관, 복지관 등 공공

기관 외에 비영리 목적의 민간 시설을 디지털 배움터로 확보하는 등 

지역 밀착형 교육 장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. 

또한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도서·산간 지역에 사는 

시민들을 위해 에듀버스 및 이동 부스 등을 이용해 지역별 찾아가는 

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손혜정 시 정보화담당관은 “단순히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

아니라 무인기기(키오스크) 주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, 

대중교통 온라인 예약 등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을 

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 체험·실습형 교육을 

강화할 것”이라며 “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

을 수 있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
